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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수 머라이어 캐리(사진)가 전 남자친구 제

임스 패커에게 받았던 약혼반지를 판 것으로 

알려졌다.

연예매체‘페이지 식스’는 지난 28일“머라

이어 캐리가 전 약혼자인 제임스 파커에게 받

은 1,000만 달러 상당의 반지를 비밀리에 팔

았다.”고 보도했다.

보도에 따르면 머라이어 캐리의 전 약혼자

인 호주 재벌 제임스 파커가 선물한 이 반지

는 3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으로, 

머라이어 캐리는 LA의 한 보석상에 시세의 5

분의 1 수준인 210만 달러에 반지를 판매했

다는 것.

이와 관련해 머라이어 캐리의 한 측근은“머

라이어 캐리가 이 반지를 판매할 것을 조용히 

지시했으며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해 세상에 

단 하나뿐인 그 반지를 보석상이 판매하고 있

다.”고 반지 매각을 인정했다. 이어“머라이어 

캐리는 최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

나아가기로 선택했다. 그러기 위해서 전 남자

친구에게 받은 옛 약혼반지를 포함, 감정적이

고 물질적인 짐에서 벗어나야 한다.”고 덧붙

였다.

머라이어 캐리는 2008년 배우 닉 캐논과 결

혼, 2011년 쌍둥이 남매를 얻었으나 2014년 

파경을 맞았다. 2016년 1월 제임스 파커와 약

혼했으나 같은 해 10월 파혼했다. 당시 머라

이어 캐리는 제임스 파커에게 5,000만 달러    

(약 573억 원)의 파혼 위자료를 요구하며 반지 

또한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.

머라이어 캐리, 
전 남친에 받은 

약혼반지 비밀리 팔아 

각종 매체들이 앞다투어 방탄

소년단(BTS, 사진)을 조명했다.

미국 대중음악 전문지 롤링스톤

이 방탄소년단의 성공 뒤에는 관

습을 깨려는 노력과 세간의 시선

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

다고 분석했다.

롤링스톤은 지난 30일‘방탄소

년단은 어떻게 K팝의 금기를 깼

나’라는 제목의“방탄소년단은 

데뷔 때부터 성소수자(LGBTQ)의 권리, 정신건강 문제, 

성공에 대한 압박 등 한국사회의 모든 금기를 노래했

다.”며“이들은 모범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비판

적인 노래를 만들며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. 

덕분에 천편일률적인‘K팝 기계’를 비판하던 평론가들

과 팬들에게도 신선한 인상을 준다.”고 분석했다.

워싱턴포스트(WP)는 전날‘방탄소년단이 역사를 만들

고 있다’는 제목의 기사에서“방탄소년단은 수많은‘최

초’를 경험했다.‘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2017’(AMA)에

박보검이 루게릭병 환자 요양 병원 건립을 위한‘아이

스버킷 챌린지’에 동참했다.

박보검 소속사는 지난 30일 공식 페이스북에 박보검

이 양동이에 가득 담긴 얼음물로 온몸을 적시는 영상

을 공개하며 박보검의 소감도 함께 전했다.

박보검은“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 병원의 건립을 위

각종 매체들, 앞다투어 ‘BTS’ 조명

박보검 “루게릭병원 무사히 완공되길”

서 K팝 그룹 최초로 공연했고,‘빌보

드 뮤직 어워즈 2018’(BBMA)에서 

K팝 그룹 중 처음으로 라이브 무대

를 선보였다.”고 소개했다. 또 정규 

3집‘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’(LOVE 

YOURSELF 轉 TEAR)가 빌보드 메

인 앨범차트‘빌보드 200’에 오른 

과정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트위

터로 축전을 보낸 사실도 자세히 설

명했다.

CNN 방송은 지난 28일 빌보드 K팝 칼럼니스트 제프 

벤저민과의 대담을 통해 K팝 열풍을 집중 조명했다. 벤

저민은“이번 사건은 세계 음악 시장에 있어서 대단한 

일이다. 미국이 꼭 영어로 된 음악이 아니어도 좋은 음

악에 눈과 귀를 열었다는 뜻”이라고 진단했다. 그는“방

탄소년단의 음악에는 언어를 넘어서는 메시지가 담겼

다. 정치·사회적 이슈는 대중에게 친근한 아이템이 아

님에도 이를 근사하게 전달할 방법을 찾아냈다. 그래서 

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굳이 몰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 

한 것”이라고 추켜세웠다.

한 아이스버킷 챌린지, 의미 있는 도전을 함께하게 

해주신 션 선배님께 감사드린다.”고 밝혔다.

앞서 가수 션은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시작을 알리

며 다음 타자로 다니엘 헤니, 박보검, 소녀시대 수영

을 지목했다.

박보검은“루게릭 요양 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저뿐

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관

심과 도움이 필요하다.”며“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

환우 분들,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도 큰 힘이 되었으

면 좋겠다. 병원이 무사히 완공될 수 있기를 저도 함

께 응원하겠다.”고 말했다.

그는 그러면서 다음 타자로 배우 이준혁, 여진구, 

곽동연을 지목했다.

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 환우들에 대한 관심

을 불러일으키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2014년 미국

에서 처음 시작됐다.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장면을 영

상으로 공유하는 이 캠페인은 SNS를 타고 세계로 확

산했다.

1214호 숫자퍼즐 (이번호 정답은 P57에 있습니다)

▲ 박보검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공식 페이스북에 

박보검이 ‘아이스버킷 챌린지’에 동참하는 영상을 올렸다.


